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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백남준아트센터,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소장품 

담은 2026 달력 공동 제작

사진: 하나금융그룹 제공

○ 백남준아트센터–하나금융그룹, 2026년 달력 공동 제작

○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이미지 및 핵심 문구를 큐레이션하여 백남준의 작품과 사유를 

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

○ 공공미술관–민간금융기업 문화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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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(관장 박남희)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2026년 달력을 공동 제작

했다. 이번 달력은 백남준아트센터가 소장한 백남준의 작품과 ‘백남준: 말에서 크리스토까지’(에

디트 데커·이르멜린 리비어 편, 백남준아트센터 발행)에 수록된 백남준의 글과 및 인터뷰 어록 

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. 예술가의 이미지와 사유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, 일상 속에

서 백남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미술관과 금융기관의 협력 프로젝트다.

 

  이번 달력은 단순한 작품·문구의 나열이 아니라, 각 월과 계절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작품과 

텍스트를 엄선하여 구성한 큐레이션형 디자인이 특징이다. 월별·계절별 맥락에 맞게 이미지를 

선별하고, 이에 조응하는 글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미지와 문장이 달력이라는 매체 안에서 서

로의 의미를 확장하도록 했다. 

  또한 이번 제작은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맞아 백남준아트센터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추진

한 협력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. 하나금융그룹은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

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으며, 이번 협업으로 백남준의 작품 세계와 예술적 가치가 더 넓은 

공동체와 공유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. 양 기관은 기획 단계부터 소장품 이미지 활용, 어록 선

정, 전체 구성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 달력을 완성했다.

 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“달력은 누구나 매일 마주하는 사물이지만, 그 안에 예술가의 

이미지와 언어가 담기는 순간 새로운 경험이 열린다”며 “예술기관과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

백남준의 예술정신이 일상 속에서 더 넓게 호흡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전했다.

  백남준아트센터는 미술관 관람 경험이 전시 공간을 넘어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, 관람객

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배포 이벤트도 마련했다.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백남준아트센

터 방문객에게 하루 50부씩, 총 150부의 달력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.


